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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만들고…모은 딴짓세상
롯데갤러리광주점 이기진 과학자의만물상 展31일까지

수집 파리 로봇 키워드별20~30작품 다양한수집품전시

이기진作 딸과의여행

롯데갤러리 광주점에서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서

강대학교물리학과교수이자일상의감성을그림으

로기록하는작가이기진의작품전 과학자의만물

상전이열린다. 청량리롯데갤러리, 잠실롯데갤러

리에이어광주에서오는31일까지진행된후대전롯

데갤러리로이어진다

과학자의 만물상전은 물리학은 기본이고 그림,

조형작업, 글, 출판, 골동수집까지 딴짓고수인이

기진교수의머릿속을전시장으로고스란히옮겨보

자는생각에서기획됐다.

주로컴퓨터로작업하는재기발랄한그림70여점

과딸씨엘의뮤직비디오에도출연했던로봇,금속이

나도자기로만들어진크고작은로봇시리즈500여

점, 전세계곳곳에서컬렉션한이기진에게영감을

준다양한골동수집품등100여점이갤러리안에서

만물상을구성한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는 수집 Collections 파리

Paris 로봇Robots 이다

각섹션별로 20~30여점의대표작품(그림)과함

께그림과연결된,각기다른곳에서모은다양한수

집품을함께진열한다.

물리를제일잘할수있을것이라는착각에물리

공부를시작했다는이기진박사는마이크로파물리

학전공이다.하루종일연구실에처박혀지내는동안

잠시머리를식히기위해그림을끄적거리다가이일

이취미가됐다고는하지만그의그림내력은하루

이틀의일은아니다. 그의서강대연구실의한켠처

럼연출한공간에이기진의수집품으로빼곡하다.그

리고그수집품들은그의그림에밀접한소재를제공

한다.영감이창작으로이어지는순간을말이다.

두번째키워드, 파리그림들은작가의사랑스러

운 딸 채린(CL)과의 오붓한 파리여행에서 시작된

다.

모처럼맞은휴가를파리에서아빠와같이보낸즐

거움과파리의일상,즉음식,도구,사랑,휴식,낭만

의에피소드를그림으로그렸다.파리시리즈에서도

드라지는이기진의그림은단순한라인과색으로그

려지지만의외의디테일은작품을보는재미를더한

다.

마지막 로봇은두딸채린이와하린이를위해처

음으로그려준동화 박치기깍까가시작이다.

로봇은어린시절두딸의상상력의원천이되어주

던임무를완수하고, 이제는이기진작가곁에서그

림책이나웹툰캐릭터, 로봇조형물, 다양한 아트상

품으로변신을거듭하고있다.작가가도자기로만든

로봇조형물과아트상품들은최근루브르박물관아

트숍에서판매되기도하고, 심지어 2NE1 뮤직비디

오에딸CL과함께출연하기도했다.갤러리안에서

도로봇을주제로한그림과함께초대형로봇부터

10㎝짜리소형로봇까지다양한로봇조형물 500여

점이함께전시된다.

/강예찬기자rkd9538@

똥로봇

담빛예술창고 대나무파이프오르간 연주를

앞으로는평일에도들을수있다.

담양군문화재단은 주말및공휴일(오후 4

시30분~5시)과함께매주화요일, 목요일(오

후2시~2시30분)에도대나무파이프오르간연

주가이어진다고11일밝혔다.

이는 2018담양방문의해를맞아담빛예술

창고를찾는 방문객에게 국내 유일의 대나무

파이프오르간연주감상의기회를확대코자2

회(평일)더추가한것이다.

오랫동안방치됐던창고를복합문화공간으

로 탈바꿈한 담빛예술창고에는 문예카페와

작품전시관등이있다.

재단관계자는 지난해운영수익이4억여원

에달한다며, 운영수익은수준높은문화예

술사업을통한지역민,방문객의삶의질향상

과일자리창출사업에재투자하고있다고말

했다.

한편,담빛예술창고전시관에서는오는9월

2일까지 2018국제사진전-사진의또다른관

계성展이열린다. 이번전시는담빛예술창고

를 비롯해 남촌미술관, 한국대나무박물관 갤

러리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필립 퍼키스(미

국), 라규채, 석재현, 이정록(이상한국), 양

다, 쟈키, 리양, 스쯔후이(이상중국) 등 8명

의작가가참여하고약50여점이전시된다.

문의 061-383-8241.

담빛예술창고,대나무파이프오르간연주확대

평일2회추가 담양방문의해 맞이감상기회제공

계란받침대

무더위식혀줄 거장의무대 백건우리사이틀오늘빛고을아트스페이스

담빛예술창고대나무파이프오르간정기연주모

습.


